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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회 베페 베이비페어’ 참가사로 본 육아용품 트렌드
육아 업계, ‘핀셋 소비’하는 ‘아주미’ 마음 사로잡아라

- 젊은 엄마 ‘아주미’,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핀셋 소비’ 추구…디테일한 편의성 필요
- 멀티 기능 ‘유모차’, 공기 청정 가능한 ‘유아 시트’, 다이얼 달린 ‘힙시트’ 등 편의성 극대화 눈길
- 영유아·어린이 감염 사고 늘면서 살균 관련 제품들도 주목 받아
아주미들이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아주미는 결혼했지만 아직은 ‘아줌마’라는 단어가 어색한 젊은 엄마 세대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올해 소비 시장 트렌드 중 하나로 꼽은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바로 이들이다.
요즘 엄마인 아주미들은 소비력을 자랑하면서도 ‘핀셋 소비’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핀셋 소비는 아이와 나를 중심으로 예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찾고 관련 소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나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리고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육아 업계도 핀셋 소비를 하는 아주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디테일한 기능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육아 관련 상품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육아 박람회 베이비페어는 이러한 육아 업계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육아 박람회의 주최사 ㈜베페는 다가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36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공개하고 참가사들의 주요 제품들을 통해 육아용품 트렌드를 소개한다. 핀셋 소비를 하는 까다로운 아주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육아 제품들을 살펴보자.
▶베페 최대 격전지 유모차…디테일한 편리성으로 까다로운 젊은 부모들 마음 사로잡는다
육아를 하면서 꼭 필요한 물품들로 꼽히는 유모차와 유아용 시트는 육아 박람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용품들이다. 이번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디테일한 편리성이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회전이 가능하거나 공기 청정 기능이 추가된 유아용 시트 등이 눈길을 끈다.
리안은 이번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디럭스 유모차 ‘스핀DX’를 선보인다. 스핀DX는 ‘회전형 유모차’로 버튼 하나만으로 시트 분리 없이 360도 회전하는 ‘스핀’ 기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레버 하나 만으로 유모차에서 요람모드로 변하는 2in1 시스템을 적용해 간편한 등받이 조절만으로 신생아 요람모드와 유모차모드로 활용할 수 있다.
해밀턴의 ‘X1 유모차’는 특허를 받은 매직 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매직 폴딩 시스템은 세계 유일의 비전자식 원터치 자동 폴딩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도 손쉽게 폴딩이 가능하며, 편리하고 간편한 이동성과 동시에 폴딩 된 상태에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폴레드의 ‘에어러브(AIRLUV)’는 공기 청정 기능이 추가된 유아용 통풍시트 제품이다. 아이의 등 뒤로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무더운 여름 오랜 시간 유모차나 카시트에 앉아있는 아이의 땀띠 및 아토피를 예방해 줄 수 있으며, 공기청정 기능까지 더해져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철 미세먼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까지 해결해준다.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선보일 힙시트의 핵심 키워드는 ‘다이얼’
아기띠와 힙시트도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육아용품 중에 하나다.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볼 수 있는 힙시트의 키워드는 ‘다이얼’이다. 다이얼을 적용해 허리에 가게 되는 무게 하중을 줄여주는 기능성 제품들이 눈길을 끈다.
아이엔젤의 ‘닥터 다이얼’은 허리벨트에 다이얼시스템 기능을 적용한 힙시트 제품이다. 허리를 지지해주는 백서포트가 있어 착용자의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아기 무게로 헐거워지는 허리벨트는 다시 채우지 않아도 다이얼 조작으로 한 번에 허리에 밀착시킬 수 있어 무게 감소 효과 및 허리 부담감을 최소화해준다.
허그파파의 ‘다이얼핏 쓰리인원 힙시트 아기띠’는 세계 최초로 미국 BOA Technology와 함께 개발하여 아기와 착용자 허리 및 골반에에 건강한 맞춤자세를 단 3초만에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올인원 아기띠 제품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추락 방지용 ‘아기안전벨트’ 기능을 추가한 제품으로 아기의 골반 및 허리 건강부터 안전까지 챙긴다.
▶수족구병과 장염 등 감염과의 전쟁…소독·살균 제품도 눈길
요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과 장염이 유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감염을 방지하는 소독·살균 제품도 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도 살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프라임테크의 5초 살균기 ‘브이레이’는 기존의 고정형 살균에서 벗어나 유모차, 카시트를 비롯해 세균 번식이 활발한 화장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핸디형 살균기다. 브이레이는 5초만에 99.9% 살균이 가능해 순삭살균기라 불리는 제품으로 이번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장난감 등을 담아 살균할 수 있는 살균 전용 케이스 ‘해피박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바이오미스트의 ‘뽀로로 토이클리너’는 화학물질을 일절 첨가하지 않은 장난감 소독제다. 여기에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99.9%의 살균력을 검증 받았고,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자가 검사를 통해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증까지 완료했다.
쿠첸의 ‘젖병살균소독기’는 상부는 듀얼 UV 램프를, 하부에는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살균 전용 UV LED를 적용해 상하 동시에 초강력 살균이 가능한 제품이다. 듀얼 UV 램프는 내부 파장 범위를 확대하여 빈틈없이 강력한 살균으로 젖병 집중 살균에 효과적이며, UV LED의 경우 UV-C 파장으로 추가 살균을 진행해주어 젖꼭지를 비롯한 액세서리 집중 살균에 좋다.

▶수유템, 육아맘들의 고민 해결형 제품
수유에 서툰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유 관련 용품들도 눈길을 끈다. 수유템들은 온라인에서 고된 육아에 잠시나마 힐링을 부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마더스베이비의 ‘쿠나 밀착수유쿠션’은 엄마와 아기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인체공학적인 밀착 설계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수유 자세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쿠션 안팎의 11도 경사각은 아기가 엄마 품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안정되게 엄마의 젖을 물 수 있고, 배 부분과 맞닿는 유선형의 곡선은 모든 체형에 잘 맞도록 설계되었다.

밤부베베는 엄마들의 체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올바른 수유쿠션'을 선보인다. 올바른 수유쿠션은 폴딩쿠션과 바디쿠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폴딩쿠션은 팔에 끼워 접거나 펼쳐서 아기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바디쿠션은 아기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스와비넥스는 모유수유를 모방한 ‘제로제로 모유촉감 실리콘 젖병’을 선보인다. 제로제로 모유촉감 실리콘 젖병은 실제 엄마 가슴과 같은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드럽고 납작한 모양으로 실제의 스킨색을 사용하여 젖꼭지 혼동을 방지하고, 거부감을 최소화 하여 모유수유를 연습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베페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인 45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만큼 제36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육아 용품의 최신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명 브랜드는 물론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 기업과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SNS 마켓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베페에 와서 필요한 육아템도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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